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주방세제, 곡물원료 친환경이 대세
이마트, 2008년 7-9월 매출 150% 증가 … 일반세제는 5% 감소

주방세제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.

쌀뜨물과 콩, 팥 등 다양한 곡물을 원료로 한 천연세제들이 인기를 끌면서 큰 폭의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고 

있다.

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, 2008년 7-9월 곡물을 원료로 한 친환경 세제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50% 증가한 

반면, 기존 일반 주방세제는 5% 감소를 나타냈다.

이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천연 주방세제로는 LG생활건강의 <자연퐁 쌀뜨물 안심설거지>(쌀), <세이

프 발아현미>(현미)와 유한양행의 <아름다운 주방세제>(쌀․팥), 애경의 <트리오 곡물 설거지>(밀․쌀겨), 크

린맨크린의 <소이클린>(콩) 등이다.

특히, 쌀뜨물 세제는 최근 3개월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평균 무려 160% 늘었고 팥을 원료로 한 제품은 

100% 신장했다.

2008년 1월 첫선을 보인 콩 세제도 매월 2자릿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.

쌀을 원료로 한 제품 중에서도 쌀뜨물 세제가 100여개의 일반 주방세제 중 판매량 5-10위권을 차지할 정도

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쌀뜨물은 미강유 성분이 있어 음식 찌꺼기와 기름기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사포닌을 함유한 팥은 오

염물질을 세정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예로부터 고급 주방세제로 사용됐다.

현미는 발아과정에서 발생하는 효소성분으로 기름때와 찌든 때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콩은 알파토코

페롤, 이소플라본 등의 성분을 함유해 피부를 보호하고 주부습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<저작

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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